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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구성원소 이론 구개음화 일원적 체계

내적 구조

들어가며1.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을 구성원소 이론

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경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단모음 나 활음 앞

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경구개음화 또는 구개음화라 하며 경구개자음으로 바뀌기

전의 자음을 기준으로 구개음화 구개음화 구개음화 구개음화로 나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음소적 구개음화인 구개음화 구개음화 구개음화 그리고 음성적 구개음화

지만 결과적으로 음절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음운론적인 의미를 지니는 구개음화를 논의의

등의 첫소리 활음은 미국 학계의 관습에 따라 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로 표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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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자질 이론에서는 각 분절음을 변별적 자질의 총체로 규정하고 이분법적 자질 표시를 통

해 분절음을 표시하고자 하며 구개음화 현상의 동인이 되는 요인을 연구자에 따라

또는 등으로 설정하여 규칙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칙화를 위하여

피동화주에 해당하는 음소의 자질값을 에서 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자질을 추가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들 주장의 개요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장에서 기존 연구를 살펴

보고 장에서 구성원소 이론을 통한 한국어 분절음의 내적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장

에서는 구개음화 현상과 구성원소 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고 장에서 마무리할 것이다

선행 연구 검토2.

이번 장에서는 자질 이론을 통하여 한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을 규칙화하는 논의를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승환 은 변별 자질을 사용하여 한국어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범규칙

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에 제안된 변별 자질을 일부 수정

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자질 체계를 인정한다면 구개음화는 낮은 음이 높은 음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현상으로 설명하고 구개음화는

현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개음이 이미 이므로

자질로 나타내면 가 되므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둘을

구개음화는 한 음소를 다른 음소로 바꾸기도 하지만 한 음소의 변이음을 구개음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음소들 사이의 변동을 가리킬 때에는 음소적 구개음화라 하고 변이음으로의 실현 과정을 가리킬

때에는 음성적 구개음화라고 한다 이진호 음성적 구개음화에 구개음화를 포함하기도 하나

이는 음절구조의 변화 결과가 다른 구개음화 현상들과 매우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므로 본고에서는 논외

로 하겠다

이승환 에서 제시한 기존 자질 과 수정한 자질 이며 의 괄호 안에 표시된 자질이

수정 또는 추가된 것들이다

순음 치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구개수음 인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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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구개음화ㄷ

구개음화

위의 규칙에 따르면 구개음화라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음운 현상을 두 개의 규칙으로 설

명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승환 에서는 변별 자질의 수

정을 제안하였다 수정 방안은 자질을 경구개음에만 부여하고 연구개음에는

를 부여함으로써 구개음화를 모두 되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

게 연구개음을 로 변경하여 설정할 할 경우 연구개음과 구개수음 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구개수음의 를 로

바꾸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쇄적으로 구개수음과 인두음 의

구별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라는 자질을 추가하여 구개수음을 로 인

두음을 로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이러한 논의는 구개음화 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관성을

갖추기 위하여 음소의 변별 자질에 과한 수정을 가했다는 것이다 연구개음의 와 구

개수음의 자질값은 에서 반대의 값인 로 수정하였다 음소의 변별 자질이 다른

것으로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재고의 여지가 있을 텐데 동일 자질을 정반대의 값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는 자질 설정에 있어서 수정과

추가의 과정이 매우 자의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음운 현상의 동인이 아닌 결과를 기술하려

경구개음 연구개음 구개수음 인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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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그쳤다는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송철의 에서도 한국어 구개음화 현상을 자질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질을 모음뿐 아니라 자음과도 연관시킬 경우 동화규칙으로서의 설명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구개음화는 구개음화에 국한하여 논의할 경우 그리고 자질이 자음ㄷ

과도 관련된다고 보면 동화현상임이 드러나도록 과 같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위의 규칙의 핵심은 인데 이는 이 규칙이 동화현상→

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개음화는 이 규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ㄱ ㄱ

는 와 마찬가지로 이어서 의 변화를 자질로 나타내면ㅈ ㄱ→ㅈ →

가 되어 이 로 변화한다는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ㄱ ㅈ

자질을 모음과만 관련되는 자질로 보고 모음과 자음에 공통되는 자질의 하나로

을 설정하여 와 같이 구개음화 현상을 규칙화하였다

α

위와 같이 자질을 이용하면 구개음화의 성격을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

고 와 같이 기술하게 되어 구개음화가 동화현상이라는 사실을 드러→

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의 논의의 특징은 기존에 모음을 표시할 때만 사용하던 자질을 자음에도 동일하게 적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를 자음 표시에도 적용할 경우

구개음화와 구개음화 등과 같이 동일한 동인에 의한 음운 현상을 일관성 있는 동화 현상ㄷ ㄱ

으로 규칙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모음과 자음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자질을 설정하였으나 역시나 특정한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질을 추가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에 대한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앞선 선행연구에서 지적

한 바와 같이 결국엔 음운 현상의 동인이 아닌 현상을 기술하는 것에 그치고 마는 한계를 수

반한다 기존 자질을 사용한 규칙의 설명력이 약할 때마다 자질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추가하

는 것이 음운 현상의 설명 기제로서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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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가한 자질인 은 또는 등의 자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관련성과 그로 인한 잉여 자질의 발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우 에서는 조음 자질 체계만으로는 국어의 음운 현상을 합리적으로 기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음향 자질 체계의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김

정우 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을 조음 위치가 변화한 것이 아닌 폐쇄음에서 파찰음으로

소리의 성질이 변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음향 자질인 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 역시 자질 추가의 자의성과 잉여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으며 조음 자질과 음향

자질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음운 현상을 기술함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경우의 수를 가능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구개음화에 대한 이승환 과 송철의 김정우 의

논의의 개요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한국어의 동일한 음

소를 변별 자질로 표시함에 있어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연구에서 치조음을 이승환 은 송철의 김정우

는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는데 이는 자질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

류를 상반된 자질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가 음향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이유로 를 대신하여 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를 대신하

여 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우선 를 이용한 자질 표시 방법으로

인하여 자질 적용의 잉여성이 발생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며 더불어 음향적 속성을 나타

내는 자질과 조음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질을 하나의 규칙에 동시에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견은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자질 이론을 통한 음운 현상의 규칙화는 자질 설정의 자의성 및

잉여성 를 사용한 이원적 자질 표시 자음과 모음의 이원화된 자질 부류 그리고 조음

적 특성과 음향적 특성을 구분한 자질 부류 등에서 비롯되는 단점을 수반한다 이어서 제시

할 구성원소 이론 을 기반으로 접근하면 한국어 구개음화 현상을 원소의

변경 또는 추가 없이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김정우 에서 정리한 음향 자질 체계와 조음 자질 체계

음향 자질 체계

조음 자질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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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소 이론과 분절음의 내적구조3.

자연부류 는 유사한 음운적 행동을 보여주고 음성적 성질을 공유하는 분

절음의 집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 ˜ 는 코 안으로 공기가 흘러서 소리가 나는 비음

으로 몇몇 언어에서 이 음들은 구강음과 대응을 이루고 비음조화를 유발하기도 하면서 하나

의 자연 부류를 형성한다 어는 와 같이 구강모음과 비강모음의 대립이 있으며

와 같이 모음 후두음 활음 사이의 비음조화를 지닌 언어이다

어

˜ ˜˜˜˜

˜ ˜˜˜˜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인 변별적 자질의 이원적 체계에서는 로 표시한

다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음운론적인 성질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값은 그러한 특성이

없음을 의미할 뿐이지만 와 에 동등한 문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음운론적

과정에서 이 활성화된 자질로 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 활성화 자

질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음운론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

다 즉 이 활성 자질이 되어 비음조화 현상을 일으키는 언어가 있듯이

이 활성 자질이 되어 구강음조화 현상을 나타내는 언어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예

는 찾기 힘들다 다시 말해 값이 어떤 음운 현상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변

별적 자질의 이원적 표시는 자질을 나타낸다는 점과 잉여성 을 수반한다는

점 등에서 특징적인 문제점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구성원소 이론에서는 분절음이 이분법적인 값의 자질 묶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원초적인 음운론적 요소

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모든 요소를 일원적 체계로 나타냄으로써 위에서 살펴

본 이원적 체계의 자질 표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한다 또한 구성원소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음성적 실체 로서 하나의 분절음으로 음성 실현이 가능하

다는 것이 자질이론과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지금까지의 음운이론은 자음 자질과 모음 자

질을 분리하여 설정하였지만 구성원소 이론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표시하기 위한 원소를 단일

하게 설정한다 한국어 분절음 표시를 위한 구성원소는 다음과 같다

허용 이상직

이상직 등을 참조하면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간단하게 언

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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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음 표시를 위한 구성원소

ʔ

구성원소 이론은 비록 지금까지 지배음운론이나 의존음운론

등에서 많이 적용되어 왔지만 분절음의 음운표시를 담당하는 구성원소는 특정 음운이론에

필수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독립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음을 이루는 주요 구성원소로는 저설성 전설성 원순성 로 이들｜ ｜ ｜ ｜ ｜ ｜

은 각각 모음 로 실현되어 자연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모음 체계인 모음 체

계를 이루게 된다 하나의 구성원소로 이루어진 모음을 단순모음 두 개 이

상의 구성원소가 결합된 모음을 복합모음 이라고 하는데 원소가 결합할

때 어느 원소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는지에 따라 주 와 종 의 관계를 갖게 된다 주主 縱 主

인 구성원소를 머리자 라 하고 주가 아닌 구성원소를 연산자 라 하며 머리자

는 구성원소에 밑줄을 그어 나타낸다 이렇게 머리자와 연산자 등의 개념을 통하여 한정된

구성원소로 많은 수의 분절음을 표시할 수 있다

자음을 표시할 때도 모음에서 사용한 구성원소를 그대로 적용하여 양순음은 치조｜ ｜

음과 경구개음은 로 표시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치조음을｜ ｜ ｜ ｜

또는 이상직 을 사용하여 표시하기도 하｜ ｜

였지만 이들은 영어 등의 언어에 대한 구성원소 이론 연구의 견해를 반영한 입장이 강했으며

한국어의 음운현상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하였다 언어 보편적으로 모든 언어의 치조음

연구자에 따라 구성원소의 표시를 달리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의 경우 구성원소 로

표시하기도 하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치조음의 조음위치 구성원소에 대한 기존 논의 정리

이상직

치조파열음에서 약화 결과로 조음위치 구성원소만 남게 되었을 때 나는 소리 를 구성원소로 설정ɾ

치조음이 조음위치를 나타내는 구성원소를 가지지 않는다고 봄 치조마찰음 가 폐쇄음뿐만 아니라 비

음 유음 활음에도 선행한다는 것을 근거로 복잡도가 가장 낮은 구성원소로 설정함

영어의 삽입 현상을 근거로 가 가진 구성원소 에 의해 소리가 난다고 분석ə 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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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언어의 음운 현상에서 치조음과 모음 와의 밀접한｜ ｜ ㅣ

관계가 나타날 경우 그 언어는 치조음이 구성원소 를 포함하여 경구개음과 하나의 자연｜ ｜

부류로 묶일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 한국어의 치조음과 경구개음이 하나의 자연부류로 기능

할 수 있다는 관점이 제기되었고 한국어 음운현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에서는 한국어의 치조음과 경구개음은 조음음성학 및 음향음성학의 측면과

음운 현상에서 공통된 특성을 나타냄을 밝혔고 심보 에서는 음절말 중화 현상 두음법

칙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정진희 에서는 전설모음화의 동인이 되는 자음이 ㄴ

인 점 그리고 모음이 탈락하여 준말이 형성될 때 그 환경이 대부ㄷ ㅌ ㄹ ㅅ ㅈ ㅊ ㅣ

분 치조음과 경구개음 뒤라는 사실 그리고 아동의 음운 체계 습득 과정에서 치조음과 경구

개음의 분절음 대치 현상이 매우 높은 빈도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을 밝혔다 이상

의 논의를 받아들여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와 를 원소 로 동일하게｜ ｜

표시한다 경구개음은 머리자｜ 치조음은 연산자 로 표시하여 구분하며 이러한 차이｜ ｜ ｜

는 구개음화 등과 같은 음운현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음의 경우 구성원소 표시

를 하지 않고 조음위치의 기본값 을 갖는 것으로 처리해 구성원소의 표시를 하나 줄

인다 이밖에 와 의 머리자와 연산자 표시를 통하여 평음 경음 격음｜ ｜ ｜ ｜ʔ

의 대립을 나타내며 비음은 로 표시한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어 분절음의 내｜ ｜

적구조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장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한국어 단모음의 음운 표시

ㅣ ㅏ ㅜ ㅔ ㅗ ㅓ 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어 평음의 음운 표시

표준발음의 모음에서 와 의 구별이 없어지고 가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변화를 겪은 것을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현실발음의 단모음 음소 개로 인정한다

격음과 경음에 해당하는 분절음의 내적구조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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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ㄷ ㄱ ㅅ ㅈ ㅎ ㅁ ㄴ ㅇ 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ʔ ʔ ʔ ʔ ʔ ʔ ʔ

│ │ │ │ │

한국어 구개음화 현상4.

구개음화4.1.

현대국어에서 은 경구개음 이지만 세기 국어의 은 현대국어와는 다른ㅈ ㅈ

소리였다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의 기술에 대한 해석 및 당시 문헌을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

중세국어 의 조음위치는 치음 치조음 경구개치조음ㅈ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허웅 이기문 의 치조음설의 입장에서 논지

를 이어가고자 한다 몽고어 차용어를 보면 중세몽고어의 가 국어에서는 쟈ʒ ʒ

져로 전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국어의 이 였기 때문에 를 첨가함으로써 몽고어ㅈ

의 에 가깝게 하려고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과 이기문 중세국어에서ʒ

자 저 조 주와 쟈 져 죠 쥬그리고 차 처 초 추와 챠 쳐 쵸 츄 등이 장 쟝欌 醬

저 져 초 쵸 와 같이 변별되었다는 사실 이기문 이 치조음설의 근거自 筯 醋 燭

가 될 수 있다 형과 혼기를 보이지 않고 일관되게 형으로만 나타나는 예들의 존ㅈ ㅈ

재는 중세국어의 이 당시에 아직 경구개음으로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증ㅈ

거가 되는데 그 예 중 일부만 보이면 아래와 같다 신승용

쳔량 쳔량ㄱ 錢 月釋 釋詳 法華

쥭 쇠쥭ㄴ 粥 救簡 內訓 楞解

죵 죠이ㄷ 奴 月曲 釋詳 內訓 月釋 月釋

져ㄹ 筯 救簡 內訓 社初

즁 즁ㅁ 龍歌 釋詳 月釋 月釋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리는 신승용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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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 쵸ㅂ 燭 釋詳 燈 釋詳

졎 져즈로 져지라ㅅ 乳 月釋 楞解 月釋

져믈 져므 록 져믈어ㅇ  社初 社初

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 는 치조음으로 구성원소 로 표시되며 파열음ㅈ ｜ ｜

요소인｜ʔ 와 마찰음 요소인｜ ｜ 가 두 개의 마디 로 나누어져 순차적으로 연결된｜

다 이로써 치찰음의 성격을 구성원소 배열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동일한

원소들로 구성된 와 구분이 가능한 것이다ㄷ

중세국어 저 와 져 의 음운 표시自 筯

저 ə 져 ə

│ │ │ │

│ │ │ ╱╲

ə ə

╱╲ │ ╱╲ │ │

ʔ │ ʔ │ │

╲╱ │ ╲╱ │ │

∅ ∅

│ │

중세국어 치조음 는 활음 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즉 두음의 구성원소인 연산자ㅈ

와 활음의｜ ｜ ｜ 는 어떠한 제약 없이 이웃하여 나타날 수 있었다 그 후 구개음화가｜ ㅈ

일어나 의 음가가 각각 치조음ㅈ ㅉ ㅊ ʼ 에서 경구개음 ʃ ʒ ʃʼ

ʃ 으로 바뀐 후에는 과 같이 쟈 져 죠 쥬등의 발음이 자 저 조 주등으로 변화하

게 되었으며 처럼 나타낼 수 있다

쟈랑 자랑 쟈래 자라 쟈 자루 쟝 장 져믈다 저물다 젹다 적다 袋 醬 少

졎 젖 죠 종이 죵 종 즁 중 챵 창자 奴 僧 

죵 종 의 음운 표시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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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ᝍ╲ │ │ ╱╲ │

ʃ ➔ ʃ

╱╲ │ │ │ │ │ │ │ │ │ │ │

ʔ
│ │ │ │ │ │

│ │ │ │ │ │ │ │ │ │ │

╲╱ │ ʔ ʔ │ ʔ ʔ │ ʔ

│ │ │ │ │ │ │ │ │

━ ━

우선 의 조음위치가 경구개음이 되면서 내적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파찰음은 경구ㅈ

개음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이 언어 유형론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무표적인 현

상임 을 반영하여 ｜ʔ 과｜ ｜ 를 다른 자음들에서의 방식과 동일하｜

게 배치하고 머리자｜ 로 경구개음임을 표시한다 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경구개음과｜

활음 다시 말해 두음 구성원소인 머리자｜ 와 후행하는 활음의｜ ｜ 는 이웃｜

하여 나타날 수 없는데 이는 동일한 성질의 중복을 피하려고 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경구개자음과 가 동일 구성원소 ｜ ｜

의 충돌에 의하여 연쇄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지 치와 같이 경구개자음과 단모음 는 왜ㅣ

동일한 구성원소의 연쇄임에도 충돌하지 않고 연이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즉 구성원소

이론에서는 단모음 와 활음 는 원소ㅣ ｜ 로 동일하게 표시하며 따라서 단순히 동일한｜

조음위치의 중복을 회피하고자 하는 작용이라면 엄밀히 말해 지와 같은 구성도 제약을 받아

야 하는 환경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모음과 활음의 음절구조 내에서의 기능을 파

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단모음과 활음은 음절핵 을 구성하는 요소

이며 단모음은 음절 주음이 된다 음절 주음이란 음절핵에서 주가 되는 음을 말한다 즉 이

에서 제시한 협착음 빈도 위계 는 언어 보편적으

로 경구개 위치에서 파찰음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신승용 에 의하면 중세국어시기에는 비어 있는 무표적인 의 조음영역인 경구개 위치

가 보다 유표적인 조음위치에 있는 을 견인하였으며 그 결과 는 치조음의 위치에서 경구개 위치

로 조음위치를 이동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 구개음화이다

한국어의 활음은 용어 및 성격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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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모음은 활음과 단모음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단모음은 음절 주음으로 기능하고 활음은 부

차적인 음으로 음절 부음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노채환 이를 음절구조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지와 쟈 모두 두 개의｜ 가 연쇄하는 환경에 놓여있지만 지의 경우｜ ｜ ｜

는 음절핵의 주음에 위치하며 음절핵을 구성하는 유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면 음절

을 이룰 수 없는 구조가 되므로 삭제되는 것은 음절구조상 불가능하다 쟈와 같이 활음의

｜ 가 음절 부음에 위치는 경우에는 삭제가 일어나더라도 음절 주음을 통하여 음절 구성이｜

가능하므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단모음 와 활음 는 동일한 구성원소ㅣ

로 표시되지만 음절 구조 내에서의 위치와 기능으로 인하여 음운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

가 달라지는 것이다

지와 쟈의 음운표시

지 ʃ 쟈 자→ʃ ʃ

│ │ │ │ │ │

│ │ │ ╱╲ │ │

ʃ ʃ ➔ ʃ

│ │ │ │ │ │ │

│ │ │ │

│ │ │ │ │ │ │

ʔ │ ʔ │ │ ʔ │

│ │ │ │ │ │ │

━ ━

구개음화4.2.

구개음화는 치조파열음인 가 앞에서 각각 경구개음인 로ㄷ ㄷ ㅌ ㄸ ㅈ ㅊ ㅉ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 음가가 치조음 에서 경구ㄷ ㅈ

개음 로 바뀌는 구개음화를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ㅈʃ

구개음화의 예 이진호ㄷ

디혜 지혜 티다 치다 다 찌다 뎔 절 텬하 천하智慧 打  蒸 寺 天下

맏 이 마지 밭 이다 바치다 굳 이 구지 같 이 가치→ → → →

음이 단모음과 결합하여 음절 구성의 단위인 음절핵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모음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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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개음화가 형태소 내부에서 적용되어 형태소 자체가 바뀐 채로 굳어진 예이ㄷ

고 는 형태소 경계에서 적용되는 예로 문법 형태소가 후행할 때 일어나는 공시적 음운

현상이다 구개음화는 후행하는 모음 를 구성하는 원소ㄷ ｜ 의 확산｜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뎔 절 의 음운 표시寺

│ │ │ │ │ │ │ │ │

│ ╱╲ │ │ ╱╲ │ │ ╱╲ │

ə ə ➔ ʃ 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ʔ │ ∅ │ ʔ │ ∅ │ ʔ │ ∅ │

│ │ │ │ │ │ │ │ │ │ │ │

＜＜＜ ━ ━

│ │ │

│ │ │

➔ ʃ ə

│ │ │

│ │

│ │ │

ʔ ∅ │

│ │ │

에서는 한국어에서 와 같이 구성이 불가능한 것을 한국어의 치조음과 경구개음ʼ

이 원소를 갖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고 심보 에서도 현대한국어에서 치조폐쇄음과 계 이중

모음이 함께 나타난 댜 텨 뚀 와 같은 형태가 실현되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분포 제약을 치조음

와 경구개활음 가 바로 이어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위 두

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현대한국어에 치조폐쇄음과 의 연쇄 구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중세국어에

는 존재했던 뎌 텨 와 같은 구성이 통시적 과정에서 형태소 내부에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형태소 교체

를 완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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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 이 마지 의 음운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ʔ │ ʔ │ ʔ │ ʔ │ ʔ │ ʔ │

│ │ │ │ │ │ │ │ │ │ │ │

＜＜＜

과 은 구개음화가 적용되는 과정을 음운표시로 나타낸 것이다 형태소 내부에ㄷ

적용된 과 형태소 경계에 적용된 모두 속성의 확산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후행하는 모음 의 ｜ 확산으로 인해 음절 두음 의 연산자 에서 그 속성이 강｜ ㄷ ｜ ｜

화되어 머리자｜ 로 변하고 로 구개음화되는 것이다 이때 의 경우 활음 앞에｜ ㅈ

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면 의 탈락이 연이어 일어나는데 이것은 경구개음과 의 조음

위치가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중세국어의 쟈 져 죠

쥬 등이 자 저 조 주로 바뀌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데 즉 경구개음의 조

음위치 구성원소 머리자｜ 는 후행하는 의｜ ｜ 와 동일한 성질의 중복으로 인한｜

가 적용되어 이웃하여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모음 와 활음 는 구성원소ㅣ ｜ 를｜

공유하고 있지만 와 달리 경구개활음 의ㅣ ｜ 는 음절 부음의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의 적용을 받아 삭제되어도 음절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개음화4.3.

구개음화는 연구개 파열음인 가 앞에서 로 바뀌는 음운ㄱ ㄱ ㅋ ㄲ ㅈ ㅊ ㅉ

현상으로 세기 경 전라 경상 방언을 중심으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는 구개ㄱ

음화가 어두에 놓인 자음에 적용된 예이고 는 어두가 아닌 위치의 자음에도 적용된 예

이다

구개음화는 어두 위치에서만 실현되고 비어두 위치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사실은 구개음화가 지닌 일종의 제약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소신애 등에서는 비어두 위치의

구개음화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언 자료를 근거로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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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지름 기미 지미 겨드랑 저드랑 키 치 끼다 찌다

해바라기 해바라지 요긴하다 요진하다 일으키다 일으치다

이러한 구개음화도 구성원소ㄱ ｜ 의 확산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앞에｜

서도 언급하였듯이 연구개음은 조음위치의 기본값 을 갖는 것으로 처리하며 구성원

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행하는 의 조음위치 구성원소 확산으로 인하여 선행

하는 연구개음이 영향을 받을 경우 ｜ 원소를 가지게 되어 경구개음으로 발음되며 그 과｜

정은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길 질의 음운 표시

│ │ │ │ │ │ │ │ │

│ │ │ │ │ │ │ │ │

➔ ➔ ʃ

│ │ │ │ │ │ │ │ │

│ │ │ │ │ │

│ │ │ │ │ │ │ │ │

ʔ │ │ ʔ │ │ ʔ │ │

│ │ │ │ │ │ │ │

＜＜＜

위의 음운 표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구개음화는 모음의 구성원소ㄱ ｜ 의 확산 작용｜

으로 선행하는 자음이 ｜ 를 지니는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원리를 따르고 있다｜

구개음화4.4.

가 앞에서 로 바뀌는 현상이다ㅎ ㅅ 차적으로 의 음성 변화에 의해 도

출된 경구개마찰음 의 불안정성에 의해 차적으로 변이음 간의 변화인 가 진행→ ɕ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라는 음소 교체가 이루어진 데 기인한 것이다 이동석→

구개음화의 출력형인 는 항상 앞에 놓이므로 시는 음소적 차원에ㅎ ㅅ

구개음화는 어두에 놓인 자음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가 어두를 제외한 위치에서는

발음에 많은 제약을 갖는 것과 관계되는데 종성에서는 전혀 발음될 수 없으며 비어두의 초성에서도 탈락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이러한 사실이 구개음화가 어두에서만 적용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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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가 되지만 변이음 차원에서는 가 된다 따라서 는 음소적으로는 치조음이지ㅅʃ

만 구개음화 환경으로 인한 결과인 는 음성적 음운현상으로서의 구개음화가 적용된 경ㅎ ㅅ

구개음이다 는 표준어에 반영되어 있는 구개음화 현상의 예이고 는 표준어로ㅎ

인정받지 못한 예이다 이동석

혈마 설마 힘힘 다 심심하다 혜다 세다 혬 셈 혓가래 서까래

형 성 혀 세 흉 숭 휴지 수지

구개음화의 과정은 아래의 음운 표시에 나타낸 것과 같이 구성원소 의 확산으로ㅎ ｜ ｜

아주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는 특정한 조음위치를 가지지 않고 소음성을 지닌 소리로ㅎ

써 구성원소 만으로 표시되는데 후행하는 의｜ ｜ ｜ 확산을 통하여｜ ｜ ｜｜ ｜

로 구성된 로 실현이 된다ʃ

힘 심의 음운 표시

│ │ │ │ │ │ │ │ │

│ │ │ │ │ │ │ │ │

➔ ➔ ʃ

│ │ │ │ │ │ │ │ │

│ │ │

│ │ │ │ │ │ │

│ ʔ │ ʔ │ │ ʔ

│ │ │ │ │ │ │

＜＜＜

통시적 자료와 방언 자료에서 나타나는 가 로 실현되는 현상 역시 의 확산

을 통해 이루어진 구개음화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오며5.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 구개음화 현상을 구성원소 이론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조음위치

를 나타내는 구성원소 중 전설성을 표시하는 를 통하여 음소적 구개음화인 구개음화｜ ｜ ㄷ

구개음화 구개음화 그리고 음성적 구개음화지만 음절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음운론적인ㄱ ㅎ



구성원소 이론을 통한 한국어 구개음화 현상 연구∣ 179

의미를 지니는 구개음화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였다 구성원소를 통한 이러한 접근은ㅈ

기존의 변별적 자질에 의한 방법으로는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구개음화 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더불어 다른 언어에 나타나는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현대한국어에는 밭으로 바츠로 끝은 끄츤 과 같이 앞에서 가 로 변하ㅡ ㅌ ㅊ

는 현상이 빈번히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구개음화 현상과 유사해 보이지만 구개음화

는 조음 위치의 변화를 중시한 용어로서 변화의 동인이 나 의 조음위치에 있기 때문

에 이러한 경우엔 파찰음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일본어에서도 후설고모음 앞에

서의 파찰음화가 필수적인 음운현상인데 고모음과 파찰음화의 관계에 대한 탐구가 필요함을

제시해주는 지점이라고 판단되며 후속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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